
인도, 석탄게이트 파장으로 주요 개혁조치 지연 우려

■ 2012년 8월 18일 지난 5년간 인도 정부의 부적절한 탄광 매각에 따른 국고 손실액이 

330억 달러에 이른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되어 인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킴.

- 동 보고서는 2005~9년간 총 142개의 석탄 매장지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함

으로써 정부에 330억 달러의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지적

ㅇ 이는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UPA 정부가 2006년 경쟁 입찰제도 도입에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

지적

ㅇ 특히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간 싱 총리가 석탄 부 장관 대행으로 재임 시 

57건의 계약이 이루어져 파장이 확대

- 이에 인도 제1야당인 BJP는 동 사건을 석탄게이트(Coalgate)라고 부르면서 현 정권의 실정이

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, 싱 총리의 사임과 2006년 이후의 탄광 할당 계약을 전면 재실시할 

것을 요구함.

ㅇ 야당 의원들은 9월 6일 현재까지 12일간 몬순시즌(Monsoon Session) 의회 참석

을 거부하고, 정권 실책을 비난하는 시민들의 항의 농성도 잇따르고 있음.

■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률 하락 및 최악의 전력부족 사태와 맞물려 불거진 석탄게이트로 

UPA 정권은 향후 정책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임.

- 인도 경제는 2012년 1사분기(4~6월) 5.5%로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나, 정부가 

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받아옴.

- 2008년부터 대형 부패스캔들이 잇달아 정권의 리더십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.

표 1. UPA 정권 집권기의 대형 정치 스캔들

연도 사건 경과

2008년 2G 통신주파수 할당 360억 달러 국고 손실
前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11명 

구속 및 2G 할당 전면 재실시

2010년 영연방경기대회 사업자 특혜선정 및 대회비용 과장 영연방경기대회 조직위원장 구속

2012년
카르나타카주를 비롯 10개 주에 불법 및 부적합 

탄광계약 적발

카르나타카주 주총리 사임 및 해당 주에 

대하여 인도중앙정보부 조사 착수

- 이번 석탄게이트를 계기로 야당의 정치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바, 현재 인도정

부가 추진 중인 개혁조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큼.

ㅇ 금번 회기에 상정된 18개 법안 중 6개 법안 만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며, 인도 경제 

발전에 직결된 토지수용법, 은행법개정안 등 중요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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